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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극세종과학기지가 자리잡은 킹조지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온난화가 극심한 지역 

중 하나입니다. 20세기 후반 50년 동안 이 지역의 급격한 온난화로 많은 빙붕이 

붕괴되고 빙하가 사라져, 얼음으로 덮여있던 맨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런 현

상은 남극의 식물 생존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따뜻해 질수록 점점 더 

많은 빙하가 사라지면서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단기적으로는 증가하

겠지만, 장기적으로는 이용 가능한 주요 수자원인 빙하의 손실로 인해 사막화가 

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극심한 건조와 영하의 온도 등 극한 환경조건 때문에 

남극의 식물은 생리적 한계 조건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. 달리 말하면, 환경 조건

이 약간만 달라져도 남극 육상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. 따라서 

남극의 식물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, 이들의 

분포와 생태생리학적 적응의 맥락에서 그들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

남극 현장에서 온난화를 모사하고 식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

킹조지섬에 온난화 모사챔버를 설치하고 남극좀새풀과 남극개미자리의 광합성 능

력과 성장속도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. 따뜻해진 환경에서 두 식물은 서로 다른 

적응 전략을 보였는데, 남극개미자리는 광합성 효율을 높여 빠르게 성장하려 하

고, 남극좀새풀은 성장보다는 번식을 먼저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러한 결

과들이 계속 쌓인다면 앞으로 남극 식물들이 기후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, 이들

이 직면한 잠재적인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도 가능

해질 것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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